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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 마음이 왔어요

아빠는 멀리 있어서 자주 볼 수 없다.

그래서 나는 아빠가 많이 보고싶다.

그러던 어느날

딩동!

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주셨다.

“아빠에게 온 편지예요.”

나는 얼른 편지를 열어보았다.

아빠 글씨 한 글자 한 글자

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다.

“우리 딸, 사랑해”

편지를 꼭 안으니 멀리 있는 아빠가

내 옆에 온 것 같았다.

기입 금지



아빠는 멀리 있지만 아빠의 마음은

우체국을 지나 우리 집까지 왔다.

오늘은 우체국이 아빠의 사랑을 

나에게 배달해 주었다.


